신세계百, 설맞이 선물세트 본 판매 나서

- 1월 30일부터 내달 15일까지 명절 선물 본판매…신세계 단독 상품 풍성
- ‘5-STAR’, 신세계 암소 한우, 셀렉트팜 등 신세계의 품격 담은 세트 제안
- 경험 중시 고객 겨냥해 체험형 선물, 여행 상품 등도 본격적으로 선보여
 
신세계백화점이 3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전국 신세계백화점 12개 지점과 하우스오브신세계 청담, 신세계 푸드마켓 도곡에 명절 선물세트 특판 행사장을 설치하고 본판매에 나선다.
※ 타임스퀘어점, 대구신세계 1/26~, 신세계사우스시티 1/28~, 김해점 1/29~
 
지난 9일부터 시작된 설 선물세트 예약판매에서는 한우·청과·수산 등 전통적으로 인기가 높았던 품목을 중심으로 고객들의 구매가 이어졌고, 10~30만원대의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고품질의 백화점 선물세트를 찾는 고객들도 줄을 이었다.
 
신세계백화점은 명절선물 세트 본판매에서도 한우·청과·수산 등 전통적인 강세 품목을 비롯해 건강식품, 소장가치가 높은 주류, 우리 전통 문화의 가치를 담고 있는 선물세트 등 신세계만의 품격과 가치가 담긴 선물세트로 고객 공략에 나선다.
 
먼저 신세계백화점의 대표적인 초프리미엄 선물세트 ‘5-Star’는 엄격한 기준과 생산 철학을 기반으로 나고 자라는 모든 이력을 신세계가 관리하는 선물세트로 2004년 첫 출시 이후 매 명절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설에는 ‘5-STAR’ 한우세트의 기준을 기존보다 높여 마블링 스코어 8, 9번 판정을 받은 4산(産) 이내 암소만 사용해 세트를 구성했고, 청과세트에는 새로운 포도품종인 ‘로얄바인’을 포함한 세트를 새롭게 출시했다.
 
대표상품으로는 ‘명품 한우 더 시그니쳐’ (300만원), ‘명품 재래굴비 특호’ (120만원), ‘명품 셀렉트팜 햄퍼’ (27만원) 등이 있다.
 
백화점 업계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한우 PB 브랜드 ‘신세계 암소 한우’는 구이용 특수부위를 늘려달라는 고객들의 요청에 부응해 살치살, 제비추리, 토시살 등이 포함된 구이용 세트를 30% 이상 늘렸다.
 
청과 바이어가 전국 각지를 다니며 최고 품질의 과일을 재배하는 산지와 생산자를 찾아 선정하는 ‘셀렉트팜’은 올해 처음으로 태국의 유명 망고산지 ‘차층사오’에 셀렉트팜을 지정해 태국 현지에서 직거래한 망고를 선보인다.
 
대표상품으로는 꽃등심살, 채끝로스, 살치살, 안창살 등으로 구성된 ‘신세계 암소 한우 더 프라임 미식 만복’ (40만원), ‘신세계 사과·배·태국망고’ (11만원) 등이 있다.
 
수산은 원물을 사전에 수매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고, 간편성을 중시하는 트렌드에 맞춰 손질 및 가열조리가 필요 없는 구이·순살 상품을 기획해 고객의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대표상품으로는 ‘영광 봄굴비 만복’ (90만원), ‘신세계 순살갈치’ (35만원), ‘굴비·민어전 세트’ (12만원) 등이 있다.
 
신세계가 한식 디저트를 연구하고 개발해 현대적으로 풀어내는 ‘하우스오브신세계 디저트살롱’, 한국 문화의 뿌리에서 비롯된 소재, 기술, 일상의 지혜를 연구해 현대적 감각으로 소개하는 ‘하우스오브신세계 기프트숍’, 해외에서 직접 소싱해 국내에서는 만나보기 힘든 와인을 제안하는 ‘하우스오브신세계 와인셀라’ 등 신세계만이 선보일 수 있는 선물세트도 풍성하게 마련했다.
 
대표상품으로는 ‘하우스오브신세계 디저트살롱 유기합 한과세트’ (48만원), ‘하우스오브신세계 기프트숍 자개트레이, 디저트 스푼, 디저트 나이프’ (각 3만 5천원, 2만원, 2만원),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스페인 와인 ‘발야크 그랑 칼리시피카다 마스 드 라 로사 23’ (68만 5천원)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경험을 중시하는 고객들을 위해 기순도 명인과 함께 오랜 시간과 정성을 들여 나만의 전통장을 만드는 여행 상품을 비롯해 4월달에 열리는 마스터스 토너먼트 골프 여행, 야생 동물이 가득한 아프리카 세렝게티에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여행, 모아이 석상과 고대 문명의 신비를 느낄 수 있는 여행 프로그램 등을 비아 신세계를 통해 제안한다.
 
비아 신세계의 여행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신세계백화점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 식품담당 최원준 상무는 “명절을 맞이해 신세계만의 가치와 품격을 담은 선물세트를 선보인다”며, “마음이 담긴 선물을 주고받으며 풍요로운 명절이 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